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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 갈등] 李대법원장 의심받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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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기각 사태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외환은

행 관련 의혹으로 비화되면서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주요 사건과 법·검 갈등의 상관

관계에 새삼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관행 전 판사,대법관 시절 연구관=검찰측은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수감 중)씨 수사 당시 조

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구속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것은 이 대법원장과 조씨의 ‘각별한 사이’

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선이다.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조씨가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인연을 

예사롭지 않게 본 것이다. 법원이 브로커 김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잇따라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법원의 ‘조씨 살리기’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검찰의 시각에 법원은 펄쩍 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관은 사건의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한다”며 “대법원장과의 인연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사의 기본 생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삼성 에버랜드 변호인=검찰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변칙증여 사건 항소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도 이 대법원장과 연결져 바라보고 있다. 이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취임 전 1년7개월여간 에버

랜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연 때문이다.  

특히 영장 기각 파동의 와중에서 ‘법·검 4인 회동’으로 구설에 오른 서울중앙지법 이상훈 형사수

석부장판사가 지난 7월 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사건 공판 중에 석명권을 행사한 것에 의혹

의 눈총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

찰에 보강증거를 요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했다.  

이 역시 법원측은 “비겁한 아전인수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이 1심에

서 유죄가 선고된 시점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일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의혹 커지는 외환은행 소송 수임=변호사 시절 이 대법원장의 외환은행 소송 수임은 정상명 검

찰총장까지 나서서 법원에 대항할 정도로 검찰이 가장 의혹을 보내는 부분이다. 이 대법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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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2월 외환은행 사건 수임을 의뢰했던 인사가 최근 잇따라 영장이 기각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이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된 하종선 변호사(현대화재해상 대표)라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대법원장은 당시 P호텔에

서 유 대표와 외환은행 관계자 등 3명을 만났고 이후 한 차례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외환은행의 외국인 행장 등과 동석했지만 그 자리에 유 대표가 참석했는지 기억하

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사건 수임 당시 대법원장이 

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시점이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이 불거지기 1년 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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